
 

[보도자료] 바이브컴퍼니, “AI 분야 인재 적극 양성한다”  

- ‘2020 혁신성장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멘토 기업으로 참여 

 

<사진 = ‘2020 혁신성장 청년인재 양성사업’ 멘토링에 참여한 교육생들> 

 

인공지능·빅데이터 전문기업 바이브컴퍼니(대표 송성환, 구.다음소프트, 이하 바이브)가 AI 분야 인

재를 육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바이브는 고려대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난 6월부터 ‘2020 혁신성장 청년인재 양성사업’

에 참여하여 총 24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12주간 6개 프로젝트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고, 이중 

가장 우수한 인재 3명을 정식 채용했다고 밝혔다.  

‘2020 혁신성장 청년인재 양성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만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들에게 소프트웨어 관련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다. 바이브는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별(스마트공장&스

마트시티)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과정’ 과제에 한국품질재단 주관 멘토 기업으로 참여했다. 

바이브가 멘토링 과정으로 통해 육성하고 채용한 김운식, 배은형, 이예슬 교육생은 ‘의료인력 동

태 분석 및 예측’을 주제로 과제를 진행해, (재)한국품질재단에서 주관하는 ‘2020년 4차산업 산학

협력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스마트공장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 통합 2위에 이름을 올리

며 최우수상을 수여 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바이브 스마트시티연구소 안창원 소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분

야 인력을 지역에서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바이브는 필요한 인재를 구인하는 수동적

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등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브는 정부가 디지털 뉴딜 5대 대표 과제로 손꼽은 디지털 트윈 분야에서 2018년부터 

관련 국책 연구사업을 수행하며 업계 선두로 자리매김해왔다.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

인 ‘소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회 곳곳에 적용하는 동시에 AI 분야 인재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